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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메이저, 한일합섬 흡수․합병
동양그룹 지주회사 전환 임박 … 섬유․의류부문 독립사업 운영

동양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메이저가 2007년 초 인수한 한일합섬을 흡수 합병한다.

동양메이저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여서 그룹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임박한 것으

로 보인다.

동양메이저는 12월24일 이사회를 열고 한일합섬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. 한일합섬 섬유․

의류 부문은 합병 후 동양메이저에서 별도의 독립 사업부문으로 운영된다.

합병 비율은 1(동양메이저)대0.7037628(한일합섬)이며 2008년 5월12일 합병 예정일 현재 한일합섬의 주주명

부에 기재돼 있는 보통주주 및 우선주주에 대해 한일합섬의 보통주식(액면가 5000원) 및 우선주식(5000원) 1주

당 동양메이저의 보통주식(5000원) 0.7037628주를 교부하는 조건이다.

동양메이저는 12월24일 한일합섬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있는 동양메이저산업도 함께 합병하기로 했다.

동양그룹은 합병을 통해 한일합섬이 보유하고 있는 마산, 창원, 대구, 안성 등지의 부동산 개발로 차익을 기

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 건설회사 인수․합병(M&A) 여력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.

또 양사의 합병 이후 동양메이저의 부채비율이 2007년 9월 말 현재 234%에서 150%대로 낮아지게 되며, 금

융비용이 줄어들어 재무상태가 한층 건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.

이에 따라 동양메이저는 부채비율이 200% 이하여야 가능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. 재계에

서는 2008년 동양생명 상장 전까지 동양메이저가 동양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

있다.

동양그룹은 그동안 동양메이저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해왔다. 그룹 현재현 회장도 6

월 “2008년 동양생명 기업공개 전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구체화할 것”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을 공개적으로 밝힌 

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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